
1979년도 The Textile Institute의 연례회의 참가기(II) 

 

과거시대의 면 

그림1를 보면 1930년에서 1975년 사이의 전세계 섬유류 소비형태를 알 수 

있다. 

 

 

그림1. World fibre consumption (absolute) 1930-2975 

 

모든 섬유류 소비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면의 경우를 보면 총소비량이 1930년에서 1975년 사이에 590만톤에서 

1,30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년간으로 보면 약 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60년 이후에는 합성섬유류 소비량의 증가는 약 70만톤에서 480

만톤으로 증가했으며 년간으로 보면 50% 이상의 증가 추세이다. 

그림2를 보면 그림1과 같은 데이터의 상대적인 총세계소비량의 비율을 알 

수 있다. 

1930년~1965년사이에 면 소비량이 물량으로 년간 3%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Relative share of various fibres in world consumption 1930-1975 

 

예를 들면 1930년에는 80%에서 1957년에는 53%로 감소했다. 

셀룰로스섬유의 상대소비량은 1950년이래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양모의 

상대소비량은 약간 감소했다. 

합성섬유는 1950년의 1%에서 1975년의 23%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는 1950

년~1970년 사이의 10년간에 대개 이루어진 것이다. 

면의 최초의 대용물로 1930년대에 공장생산규모로 재생인조섬유가 등장했

다. 1930년대부터 1950년사이에서는 셀룰로스 섬유의 상대 소비량이 3%에서 

17%로 증가하므로서 섬유소비율 변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1950년에는 합

성섬유가 대규모량산체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합성섬유 등장이 섬유업계의 다른 섬유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

우 크게 되었다. 면에서는 비섬유물질을 조면, 혼타면, 소면공정을 거쳐서 이

용하는 반면 합성섬유는 개면이나 청정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쓸 수 있

다. 



그리고 면은 같은 로트내에서도 섬유 성질이 매우 다르지만 합성섬유는 

서로 다른 로트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균일하다. 또 특히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섬유는 매우 높은 강력과 내마모성과 탄성회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로 만든 제품은 내구성이 있으며 easy care성을 갖는다. 

또한 그 제품은 제품자체로서의 안정성이 있다. 

반면 면섬유는 줄어들며 구겨지므로 안전성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면이 결점이 있는 반면 합성섬유보다 훨씬 좋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면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면제품을 입으면 덥고 습기 많은 기후 

하에서도 편하게 하는 수분율이 크다는 점이다. 면의 수분율이 6~8%인데 반

해 폴리에스터는 0.4%이다. 수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폴리에스터처럼 정전

기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제품은 높은 온도에서도 세탁이 용이하므로 박테리아나 다른 미생물을 

쉽게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폴리에스터나 다른 합성섬유는 60℃이상에서 

세탁할 수 없다. 

상대섬유소비량이 면보다 합성섬유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제품에 따른 면과 합성섬유의 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3에서 보면 EEC에서의 이 3가지 용도에 따른 소비비율은 알 수 있다. 

1975년에는 면제품의 비율은 의류에 24.1%, 가정용품(카펫 제외)에 46.6%, 공

업품(타이어 제외)에 44.2%이다. 서유럽의 전체 섬유소비량에 대한 면의 소

비량은 28.3%이다. 바지, 셔츠, 타월, 침대커버, 베개커버에는 주로 면이 쓰이

고 있다. 미국에서는 35.2%가 의류에, 53.5%가 가정용품(카펫 제외)에, 31.4%

가 공업용품(타이어 제외)에 쓰인다. 

섬유류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IFCATI Countries(서유럽, 미국, 일본, 한

국, 이집트, 인도)에서는 1977년에 면의 상대소비량이 71.4%이었다. 



이 데이터는 면제품이 전 섬유제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를 알 수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를 검토해보면 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림3. Share of different fibres in apparel end-uses in EEC(%) 

 

 

 

그림4. Share of different fires in household and industrial end-uses in EEC(%) 

 



미래의 섬유류 소비 

앞에서의 데이터로 미루어 앞으로 20년간의 섬유류 소비와 면의 전망을 

구상해 보면 면과 같은 제품에서는 그 예상이 상당히 어렵다. 면에 대한 수

요는 면공급이 식료품가나 곡식수확고가에 따라 결정됨과 함께 인조섬유에 

관한 비로 결정된다. 면의 예상은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해방지와 

같은 정부의 조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섬유소비량에 대한 면소비량의 비를 예상하는 문제, 다음 용도에서의 면

의 강도 증가를 시키는 문제, 또 면소비량의 전 섬유소비량에 대한 비율을 

최소한 최근 것만이라도 알 수 있는 국내적, 세계적 활동을 하는 문제는 꼭 

해 내어야 한다. 섬유소비량의 결정은 인구증가, 1인당 국민소득, 또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1인당 섬유소비량 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전 섬유소비량을 알면 면섬유소비량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은 고려하여 

면섬유소비량의 비율을 예상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작업들은 과거의 경향과 세계각지의 현재 상황 

변화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한 데이터는 가장 쓸모있는 데이터가 되

지만 만약 예상치 않던 사건에 의해서 교정될 수는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섬유소비량을 결정하는 간단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의 섬유소비량을 결정하는 어떤 자료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과 섬유

소비량 사이에는 반대수 관계(semi-logarithmic relation)가 작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어쨌든, 국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과 섬유소비량사

이의 관계를 직선관계식화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그림5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림5. Relationship between per-capita income and fibre consumption. 

 

 
그림6. Projections of aggregate fibre consumption to AD2000 by various authors.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과 섬유소비량의 직선관계가 현재 쓰이고 있다. 

그림5와 같은 형태는 인도의 데이터에서는 약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15년간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늘었지만 1인당 섬유

소비량은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증가된 소

득이 비교적 부유층과 특권층으로 몰리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인도

의 면모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나 보수적인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 망 

20세기 말에는 60~80%의 섬유 소비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증가분은 대

부분 화학섬유의 생산증대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사료나 석유값이 싼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지역에서는 폴리에스터가 면보다 훨씬 비싸며 폴리에스터의 기술적인 발

전, 생산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면의 가격상의 이점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규모의 부적합성 및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면 가격의 수배이상되기도 한다. 

이 이유로는 건설 투자액, 기술 이외에도 원유의 소비에서 많은 차이가 난

다. 면은 1톤의 면 생산에 1톤의 원유가 소비되지마는 폴리에스터인 경우 5

톤이 소비된다. 

고용면에서는 면이 폴리에스터보다 30배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취업

률 향상에 도움은 된다. 일반에서는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면 보다는 식료품 

재배에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세계 재배가능 면적의 오

직 0.8%만이 면재배에 사용됨을 볼 때 이는 그리 큰 논점이 되지 못한다. 또 

면은 섬유뿐만이 아니라 종자는 식료로써 중요하게 이용된다. 즉 1톤의 면 

린트에는 0.3톤의 면실류(Cotton seed oil)를 낼 수 있는 2톤의 종자가 발생된

다. 이 면실류는 식료로 뿐만 아니라 사료로도 이용되며 종자에서 분리된 천

백질은 성분 gossypol의 존재에 의해 아직 식료로는 쓰이지 못하나 그 분리

방법(ex, cyclone process)이 발개됨으로 해서 이를 이용한 유출방법이 미국 뉴

올린스의 SRRC, 인도 Hyderabad의 RRL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식료해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면의 줄기는 board나 sheet의 건축재료로 쓰인다. 

그러면 1975년도의 13.0백만톤에서 2,000년대에 18.5백만톤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 가능량을 보면 표Ⅳ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세계에서 약 33백만 

ha의 토지에서 면이 재배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나라에는 관개

만 되면 개간 가능한 토지가 아직 풍부하다. 일례로 수십년전에는 황지였던 

인도 Rajasthan의 Ganganagar District가 관개로 인해 면 및 농작물을 생산하는 

가장 비옥한 토지로 변했으며 관개 시설 및 영농기술의 발달, 비료, 살충제, 

종자의 개발로 인해서 면의 계속적인 생산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표Ⅳ. Cotton Yield and Production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표Ⅳ에서 GroupⅠ(소련, Egypt등)은 생산량이 730~840kg/ha로써 생산 상한선

에 도달했으며 GroupⅡ(미국등)는 620kg/ha로써 장차 생산 증대가 가능하며 

GroupⅢ은 국제적인 지원으로 인해 급속한 생산 확대가 기대되며 이로서 

2,000년대의 수요인 18.5백만 톤을 무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면 생산증대는 주로 타작물과 비교되는 수익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는 수익성이 낮아 생산 기피 현상을 보인다. 

면의 소비 증가는 면과 폴리에스터의 가격 차이에 의해 나타나며 Thigpen

에 따르면 1975년도에는 54cent/lb였으며 1985년도에는 이 가격으로 17.7백만 

톤의 공급이 예상되나 가격이 50cent/lb, 46cent/lb로 하락되면 생산량이 각각 

17.0백만 톤 16.3백만 톤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53cent/lb로 1985년도에는 

폴리에스터에 대한 면의 가격 비율이 면 소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여겨지

는 0.8로 될 것이며 이로써 전 섬유 소비량의 38%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면 섬유의 발전을 위한 조처 

1.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야 한다. 

2. 개발도상국의 면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 기술의 

개발, 고품질의 종자, 비료, 살충제, 등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인도 

정부 및 인도 면방 조합의 수년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대 영농 기술의 채

택, 과학적인 영농방법에 의해 50~20%의 생산 증대를 기할 수 있다. 

3. 이를 위해서 정부 단위의 면밀한 생산계획 및 가격정책이 있어야 한다. 

면 가격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작황

에 의한 가격 변동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적인 단위의 비축 제도를 도입, 농부들에게나 섬유산업체

에 충분한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면은 수개의 대단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조섬유와는 달리 수많은 농장

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판매 및 판촉에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시장 조사 및 판촉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또 

이곳은 생산증대, 국가간의 생산조정 및 용도개발 등 정보 센터로도 이용 가

능할 것이다. Market Research Divisio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tton 같은 

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조사에 따른 용도 개발, 제조 및 판매자 간의 협

동체제의 개선 등에 주력해 왔다. 

5. 면실유 등의 부산물 활용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면종자에서 유출되는 

식용 천백질의 개발, 면줄기(Cotton Stalk)의 건축 재료 등 이용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면직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며 합섬직물은 선진국에서 생산되므

로 면직물은 기술적 효율적으로 합섬직물과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해소키 위

해서는 그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여야 한다. 이 모

든 점은 UN의 산하기관인 새로 발족된 Cotton Development International의 목

적과 맡은바 직무이며 앞으로 이 기관의 활동이 주목된다. 

 


